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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칼럼에서 저는 젊은이들은 감동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

감동이 있을 때에 그들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꼭 움켜쥐고 있던 보호막을 내리게 됩니다.

무엇이 그들을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?

바로 사랑입니다.

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.

그 여인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전 세계에서.

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추대되어 영국여왕으로부터 훈장을 받기 위해 영국 여왕 앞에 서 있

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헬렌 켈러 헬렌켈러였습니다. DR. .

여왕이 묻습니다.

무엇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당신을 이렇게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었습니까?“ ”

그때 헬렌 켈러가 대답합니다.

네 그것은 사랑입니다.“ ”

사랑 여왕이 묻습니다? .“ ”

당신이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?“ ”

네 사랑은 짐승처럼 울부짖던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품고 있었던 설리번 선생님의 가슴,“

입니다.”

여기서 무대를 잠깐 옮기겠습니다.

미국의 보스턴 근교에 있었던 한 정신 요양소입니다 그곳 지하실에는 앤이라는 자폐아가.

벌써 몇 년째 갇혀 있었습니다.

그녀는 아무에게도 자기를 열지 않았고 아무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사와.

간호사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앤을 포기하지 않고 년 동안 하루도 빠지. 2

지 않고 앤을 찾아가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.

마침 내 년째 되던 어느 날 앤 은 그 간호사가 놓고 간 초콜릿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2 .

것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.

몇 년이 지난 후 앤은 완치가 되어서 퇴원을 합니다.

병원을 퇴원하던 날 의사와 간호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

저도 저를 찾아와 주셨던 그 간호사 선생님처럼 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“

게 찾아가 내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.”

다시 한번 무대를 옮겨 보겠습니다.

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태어난 헬렌켈러 어느 과외선생님도.

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다포기하고 있을 때 보스턴에. .

서 온 한 과외 선생님이 그 집에 큰 트렁크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곤 울부짖고 있던 헬렌.

켈러를 봅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다가가서 헬렌 켈러를 꼭 껴안습니다 껴안는데 갑자. .



기 그 선생님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놓지 않습니다 꼭. .

껴안습니다 그 선생님의 품에서 놓으라고 몇 시간을 비명을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마.

침내 지쳐서 그 선생님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듭니다.

어떤 선생님으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기

시작했습니다.

그 선생님의 이름은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앤 앤 설리번이었습니다, .

저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자기를 표현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

하지도 않은 채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.

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에서는 엄청난 아픔과 소외와 상처들이 있는 것을

봅니다.

무엇이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?

오직 사랑 짐승처럼 울부짖던 헬렌 켈러를 놓지 않고 꼭 껴안고 있었던 설리번 선생님처럼,

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품어 안을 때만

가능하다고 믿습니다.

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! -⌚ ⌜ ⌟


